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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날 새벽에 꿈을 꾸었습니다. 연말 분위기를 즐기는 사람들과 같이 버스를 타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갑자기 장면이 바뀌고 남녀가 같이 평온히 잠을 자는 곳에서 엄청 큰 늑대 한 마리가 남자를 물고 어

디론가 달아나는 장면이 보였고 저는 그때부터 깜짝 놀라고 무서웠습니다. 또 다시 장면이 전환되었고 어두침

침한 다리 하나가 보였습니다. 그 다리 밑으로는 잔잔한 물이 흐르다가 점점 다리 밑의 물은 휘몰아치듯 거세

져서 다리를 부서트릴 만큼 파괴력을 띄고서는 다리를 부서트리고 있었고 잠깐 봤던 늑대들은 다시 등장하여 

다리에 있던 생명들을 물어가고 잡아가고 있었습니다. 

그때 양을 잡아가는 이리에 대한 성경 말씀이 떠올랐습니다. 

다음으로 흰색과 상아색의 대리석으로 이루어져 새하얗고 주변에 구름으로 뒤덮힌 다리 위에 천사들이 내려와 

거기에 있는 사람들을 치유해 주고 변화시켜 주고 있었습니다. 앞의 다리와 이 다리가 자꾸 왔다 갔다 하면서 

보여졌고, 시간이 지날수록 어둡던 다리는 더 상황이 악화되어 다리는 파괴되고 많은 생명을 이리가 물어가고 

있었고, 흰색의 다리는 점점 더 분주하게 치유의 손길과 변화시키는 손길을 더해 가고 있었습니다. 

저녁에 이 꿈을 두고 기도할 때 받은 말씀입니다.)

* 성자의 말씀 *

사랑아, 적어라. 받아 적어라.

(정말 성자 맞으신가요? 저는 이때 성자께서 오신 것이 너무 신기해서 믿기지가 않았습니다.)

그래, 나 맞아. 

내가 연말 심판에 대해 말할 것이 있으니 

받아 적어라.

많은 사람들이 정신적으로 혼적으로 

혼란스러움 속에서 심판을 받고 있다. 

이것이 바로 영적 심판이다. 

너희는 영계의 실상을 볼 줄 알아야 한다. 

내가 영계의 실상을 볼 줄 알아야 된다고 말했지? 

영계에서의 상황이 

이리도 긴박하고 급박하게 돌아가기에 

볼 줄 알아야 긴장하고 

더 빨리 뛰어갈 수 있는 것이다. 

너희 선생은 그 누구보다도 

이러한 상황을 더 잘 알기에 

서둘러 급히 행하면서 

더 근신하며 깨어서 기도하는 것이다. 



연말에는 이러한 영적 심판과 대 환란이 일어난다. 

섭리역사가 부활과 독립의 해를 맞았기에 

이제 무덤에서 벗어난 섭리역사는 

더욱 치유와 변화의 역사를 이뤄 가지만 

세상에서 이 역사로 오지 못한 자들은 

더욱 극적인 환란 속에서 

허우적거릴 수밖에 없는 것이다. 

저 세상에 있는 자들을 

이 역사로 데려온다면 

그들 또한 치유를 받을 것이며 변화될 것이지만 

오지 못하니 그 고통과 두려움과 아픔 속에서 

헤매는 것이다. 

이 모든 영계의 혼란이 육적으로 전달된다면 

육 또한 정신이 없고 정신을 못 차리고 

점점 더 세상의 혼란 속에 빠져들 것이다. 

그러나 섭리는 

점점 더 치유를 해주는 역사가 

변화를 이루는 역사가 일어날 것이니 

그 힘든 어려움 속에 있던 자라도 

이곳 가운데로 나온다면 

그 어떤 아픔과 어떠한 혼란의 정신적 마음의 병도 

다 치유될 정도의 

강력한 역사가 일어나고 있다. 

이는 선생이 너희에게 주는 능력이며 

선생의 기도로 

엄청난 치유의 역사와 

변화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이다. 

그러니 빨리 그들을 데려와야 한다. 

이곳으로 나와야 한다. 

그 다리에서 나와서 

천국으로 향하는 다리로 나아와야 하는 것이다. 

너희가 데려오라. 

지금 인생의 혼란 속에서 허우적대는 자들 

마치 흘러가는 급물살에 

정신없이 인생이 흘러가는 속에서 사는 자들을 

건져내고 끄집어내줘야 한다. 

이 연말에 너희가 할 일이 그것이다. 

또한 너희가 세상에 



조금만 한눈팔아도 너희마저 

그 급물살에 휩쓸리고 

또 그 세상의 다리에서 정신없는 통에 

사탄에게 너희를 노리는 이리들과 야수들에게 

잡혀갈까 걱정하노니 

너희는 연말 때에 심판당하지 않도록 

절대 세상에 한눈팔지 말고 눈 돌리지 말고 

더욱 긴장하고 근신하도록 하여라. 

그렇지 않으면 너희도 그들과 같은 곤고에 빠지고 

허우적대게 되니 

이 섭리역사에서 계속 치유됨과 동시에 

변화의 역사를 이루어라.

이때에 다시금 올라오는 

너희의 육성을 죽이며 

긴장하고 긴장해야 한다. 

휴거가 된 자라도 

휴거가 되었다는 안일함에 빠지면 

안 된다고 누누이 일렀지 않느냐. 

또 휴거가 안 된 자라도 포기 하지 말아라. 

섭리역사의 주관권에만 있다면 

날마다 치유와 변화의 역사를 이루어 가니 

절대 낙심치 말아라. 

낙심하면 이때 그 불안한 마음에 혼란스러워지니 

그 마음이 세상의 다리에서 떨고 있는 자들과 

다를 바가 없게 되니 절대 낙심치 말아라. 

하면 된다 하면 할 수 있다. 

연말에 나는 너희 중 한명이라도 더 붙잡으며 

한 명이라도 실족할까 염려한다. 

뒤쳐진 자들 중에 낙심하고 

그 낙심이 나중엔 자기 자신을 합리화시킴으로 

겨우 이겨 내다가 결국 섭리를 

자신의 잣대로 세상의 시야로 판단하여 

섭리를 등질까 애가 타고 마음 졸인다.

그러니 잘 해야 한다. 

천국의 천인들도 

우러러 보며 부러워하는 너희이지 않느냐. 

천국의 천인들도 너희를 부러워할 정도로 

너희가 귀한 존재이니 

절대 낙심하지 말아라. 



천사도 따라올 수 없는 인간의 사랑이 있으니 

바로 메시아 된 자의 사랑의 희생이다. 

진정 하늘을 사랑하여 지고 가는 

십자가의 희생의 사랑은 천사도 흠모하여 

인간이 천사보다 더 크나큰 사랑을 

하늘과 할 수 있다는 것에 인정하며 

오히려 인간을 우러러본다. 

메시아의 조건으로 너희도 

그와 같은 위치에서 

천사들보다도 더 높은 위치의 사랑을 

나 성삼위와 나눌 수 있는 것이다.

그러니 나와 사랑하자. 

힘들고 어렵고 때로는 지쳐도 

그럴 때일수록 모든 것을 내려놓고 

나와 먼저 사랑하자. 

그것이 너희의 특권이다. 

나와 사랑하라고 사랑하자고 부른 너희이니 

나와 사랑하자. 

세상은 이성에 빠져 

이성의 사랑, 세상을 사랑하지만 

그럴수록 너희는 

나와 사랑을 하자꾸나. 

사랑한다. 

연말에 일어나는 

영적인 상황을 보여 주면서 

혼란스러운 자일수록 

더욱 나와 사랑하자고 일러준 

나 성자니라. 

나와 사랑하자. 

사랑한다. 

사랑해. 안녕.


